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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카프시인으로 알려진 박세영의 아동극 5편 <소병정>, <홍개미>, <어린 소제부(掃除

夫)>, <원숭이 나라>, <우리들의 깃분 날>의 내용과 형식적인 특성을 통해서, 그의 아동극이 한국 근

대 아동극 형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별나라�의 아동극

이 카프 아동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전제로, 박세영 아동극의 공연과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찰한다.

많은 카프 문인들이 참여한 �별나라�는 농촌과 공장의 소년소녀들을 조합부로 모이게 하여 그들

의 계급의식을 고취시키고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목표는 카프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를 바가 없으며, �별나라�의 편집을 담당하였던 박세영은 카프의 조직적인 활동과 계급적 

신념을 구축하는 것의 일환으로 아동극을 선택하였다. 박세영의 아동극은 계급의식이 반영된 동화

극 <홍개미>와 <원숭이 나라>, 계급투쟁을 극대화하기 위한 동요극 <소병정>, <어린 소제부(掃除

夫)>, <우리들의 깃분 날>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박세영은 공연에 초점을 맞추고 공연을 위한 기법

으로 동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카프의 정치적 임무를 담아내고 수행할 예술적 

실천 형식으로서 그는 동요극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우리들의 깃분 날>을 슈프레히콜로 공연한 이후, 더 이상의 아동극을 창작하지 않

는다. 이 공연으로 박세영은 일제의 검열과 내부의 비난을 경험하였고, 그는 혹독한 사회 현실을 사

실적으로 드러낼 수 없게 되었다. �별나라�는 아동의 주체적인 인식을 위한 이성에 초점을 두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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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극 소재의 제한과 카프 아동극의 방향 전환으로 박세영의 아동극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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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소년�(1908), �붉은 저고리�(1913), �아이들보이�(1913)의 잇따른 발행과 

소년운동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근대 아동문학은 싹트기 시작하였다.

1923년 3월 발행된 �어린이�는 색동회를 기반으로 동요․동화․구연가 

등의 전문작가를 확보함으로써 그 이전의 잡지들과는 달리 “아동 독자․

매체․작가의 삼위일체”1)를 맺게 되었다. �어린이�는 문학 장의 균열을 

촉진하면서 아동문학을 독립적인 하나의 장르로 성립하게 하였다는 점

에서 주목 받아왔다. 그런데 1920년대 아동문학 장에서 �어린이� 이외에

도 �신소년�(1923~1934), �별나라�(1926~1935), �아이생활�(1926~1944) 등의 

아동잡지들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잡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여 �별나라�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종찬의 �별나라� 영인본 발행은 계급주

의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 영역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박태일은 경남 지

역 문인들의 계급주의 활동을 매체 투쟁과 소년조직을 연결하여 분석한 

후, �별나라�를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보고”라고 평가하고 있다.2) 류덕제

는 신문기사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별나라�의 서지사항, 검열문제, 소년

회 활동과 �별나라�의 문화행사들까지 두루 살핌으로써 �별나라�의 방

1) 원종찬, ｢한국아동문학의 형성과정-�소년�(1908)에서 �어린이�(1923)까지｣, �동북아 문

화연구� 제1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참조.

2) 박태일, ｢나라 잃은 시기 아동잡지로 본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7집, 한국문학회, 2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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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전환 시기와 방향전환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3) 이런 성과를 바탕으

로 하여, 박영기는 �별나라�의 카프 문인 송영과 임화를 중심으로 아동

극 연출법, 벽소설과 영화소설 장르 의식을 살펴보고 있다. 이근화는 �별

나라�의 문예물이 프로 작가들에게 발표 지면을 확보해 주었다면서, “프

로 문학의 방향 전환과 리얼리즘 문학의 실험 의식이 잠재되어”4)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봉희는 �별나라�와 �신소년�의 아동극이 계급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카프의 연극 집단화 운동을 실천하였지만, 아동극에 대한 이

해와 창작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았다.5)

이 글에서는 선행 논의에서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별나라�

편집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박세영(1902~1989)의 아동극을 중점적으로 다

루고자 한다. 박세영은 카프 비해소파의 일원이자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박세영은 1917년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이후 송영과 함께 동

인지 �새누리�를 발간하였다. 1922년 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염군사의 중국특파원으로 활동도 하였고 1924년 귀국 후 연희

전문학교에 편입하였다. 이곳에서 송영, 이기영, 박영희, 임화 등과 교우

관계를 맺었고 1925년 카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926년 12월

의 동맹원 명단에는 없다. 배재고보에서와 중국에서부터 프로문학 사상

과 연관되어 있었던 그는 송영과 함께 �별나라�를 10여 년 동안 편집하

였고 1945년 해방 직후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결성에 참여하고 중앙

집행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하였다.6) 특히 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의 아동

문학 부문 책임자로 지명되었다는 점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전문분과 

위원 명단’에서 시와 아동문학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었고, 조선작가동맹 

3) 류덕제, ｢�별나라�와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의미｣, �국어교육연구� 제46집, 국어교육

학회, 2010.

4) 이근화, ｢�별나라� 소재 문예물 연구｣, �한국학연구� 제4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

소, 2012, 43면.

5) 김봉희, ｢계급주의 아동극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배달말� 제51집, 배달말학회, 2012.

6) 한만수, �그들의 문학과 생애 박세영�, 한길사, 2008; 한성우, �박세영 시 연구�, 대광

문화사,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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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아동문학�의 편집위원직을 장시간 맡았다는7) 점은 박세영의 아

동문학 활동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준다.

월북 이전의 박세영 시집이 1938년에 중앙인서관에서 초판발행하고 

1946년 2월 별나라사에서 재판 발행한 �산제비�가 유일하다 보니, 그에 

대한 연구 역시 �산제비�에 맞추어져 있다. 지금까지 박세영에 대한 연

구8)는 전반적으로 ‘프로문학세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한 시인’이라는 평가

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박세영의 시 세계를 그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변모를 바탕으로 하여 4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

서 �별나라�의 활동 시기는 1925~1929년까지의 순수서정시 계열과 중국 

기행시를 쓴 1기와 1930년대 초반에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시로 형상화

한 프로문학의 시기와 겹쳐진다. 초기에 감상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시 활동을 해 왔던 박세영은 1930년대에 와서는 적극적인 현실인식과 행

동을 보여주는 카프맹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박세영이 계급의식의 자

각과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었기에, 같은 시기의 1930년대 �별나라� 활동 

역시 계급주의 신념을 실천하는 과정 안에서 펼쳐 보였으리라는 것을 충

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박세영의 �별나라� 참여 역시 카프

를 기반으로 하는 아동문학 활동이었으며, 자신의 주영역이 아닌 아동극

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도 속에서 이루어졌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초창기 �별나라�는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심주의’에 가까운 작품

들이 실렸으나,9) 송영(1927.8, <자라사신>), 박세영(1928.3, ｢희망의 새봄｣),

7) 원종찬의 자료 확인에 따르면(｢북한 아동문단 성립기의 ‘아동문화사 사건’｣, �동화와 

번역� 제20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0, 236면) 박세영 외에도 송영, 신고

송, 이동규 등이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전문분과 아동문학위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8) 김재홍, ｢신념과 프로 시인 박세영｣, �카프시인비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박수

연, ｢식민지적 디아스포라와 그것의 극복｣, �한국언어문학� 제61집, 한국언어문학회,

2007; 김은철, ｢박세영 시의 형성과 변모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 제28집, 우리문

학회, 2009.

9) 1920년대 근대적 어린이의 관념이 근대적 주체의 시선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만들어

졌는데 그 양상은 아동을 유토피아의 비유로 재현하는 동심주의와 이 동심을 통해 

유토피아가 될 수 없는 조선의 혹독한 현실을 드러내는 현실주의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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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1929.5, ｢신문지와 말대리｣) 등 카프의 핵심 구성원들이 모두 투입된 

이후, 1930년대에 들어서는 “유물변증법적 사회주의 리얼리즘에로 지향하

고 나아”10)갈 수 있게 되었다. 박세영은 동요․동시,11) 우화,12) 과학소

설13)과 소년시,14) 동요․동시 작법,15) 아동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

을 하였는데,16) 여기서 우리는 �별나라�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와 함께 

아동문학에 대한 그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별나라�에서 지금까지 확

인되는 아동극 25편17) 중에서 박세영의 작품은 5편으로 가장 많이 차지

이에 대해서는 박숙자의 ｢1920년대 아동의 재현 앙상 연구-문학텍스트와 공적담론을 

포괄하여｣(�어문학� 제93집, 한국어문학회, 2006)를 참조.

10) 박세영은 �별나라� 제6호에 송영이 참여한 이후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나아갔다고 

회고하고 있으나(｢조선아동문학의 현장과 금후 방향｣,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

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1946, 98면) 실제로는 1930년부터 계급주의 성향의 

작품들이 지면을 채우고 있다.

11) ｢희망의 새봄｣, ｢대장간｣(1928.3), ｢가을들｣(1928.10), ｢강가에서｣(1928.11), ｢탈주일만리｣

(1930.6), ｢할아버지와 헌 시계｣(1930.10), ｢제비｣(1931.6), ｢그늘｣(1931.7․8), ｢내 지게｣

(1931.9), ｢가을 들｣, 1931.10․11), ｢눈팔매｣(1932.1), ｢휘파람｣(1932.4-목차에만 있음), ｢

기념식가｣, ｢졸업식가｣(1932.7), ｢새보는 노래｣(1933.2), ｢고향을 떠난 누나여(2)｣(1934.1),

｢고향의 봄｣(1934.4)

12) ｢길음뱅이아 솔나무｣(1931.1․2)

13) ｢아하마의 수기｣(1931.3), ｢북구(北歐)의 一日-아하마의 수기｣(1931.5), ｢대지를 울리는 

소리｣(1931.6), ｢사막의 거인-아하마의 수기｣(1931.10․11), ｢청복(靑服)의 대지-아하마

의 수기｣(1931.12)

14) ｢새해에 보내는 송가(頌歌)｣(1932.1), ｢지하실과 당기｣(1933.2), ｢낙동강은 터젓사외다｣

(1933.8)

15) ｢동요, 동시는 엇더케 쓸가(二, 三, 四)｣(1933.12, 1934.1, 2)

16) 이재철에 따르면(�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25면) 박세영은 “성하, 고경, 노

일, 상우” 등의 필명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필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경의 경우에 �별나라�에 박고경과 목고경이 함께 확인된다. 카

프가 1932년 ‘전선프로아동문학의 건설 보급과 조선 소년 작가의 지도 양성’을 목적

으로 기관지 �소년문학�을 발행하려고 할 때, 당시의 집필진에 박세영과 박고경이 

함께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동아일보�, 1932.9.23)로 보아 동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박세영의 아동극 <우리들의 깃분 날>(1932.7)과 수필 ｢금강의 추억｣과 기행 ｢속

리산 가는 길에｣(1934.10․11)의 경우에, 목차에서는 박성하로 작품에서는 박세영으

로 사용되었고, 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불별�에서 혈해로 표기된 작품이 있는 점으로 

보아 성하, 혈해는 박세영의 필명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17) 손증상, ｢�별나라� 아동극의 공연 지향점과 그 의미｣,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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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카프 연극부로 활동한 송영과 임화보다 더 많은 작품과 학

예회 평을 게재하였다. 또한 “다년간 아동교육에 열중”하였던 박세영은 

“송영과 아울러 아동문학운동의 존재”에서 차지하는 바가 컸으며 동요뿐

만 아니라 “동극에 전력을 다하고 잇다”18)는 평가를 이미 당대에 받고 있

었다. 그렇다면 “시문학에 뜻을 둔”19) 박세영이 왜 동시․동요가 아닌 동

극에 주력을 하고자 하였는가? 그의 아동극은 1930년대 아동극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은 박세영의 아동문학 활동을 

탐색하는 수준을 넘어서 계급주의 아동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이자, 카프 아동극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박세영 아동극이 한국 근

대 아동극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별나라� 안

에서 박세영 아동극의 의의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카프 구성원과 카프 계열의 문인들이 �별나라�에 대거 참여하고 편집을 

맡았다는 점, 근대 주체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아동이 아닌 아동의 현실 

모습을 형상화하였다는 점, 그리고 아동잡지이지만 “프로 문학 작가들의 

근대 리얼리즘 문학의 탐색 과정을 보여주고”20)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박세영의 아동극 활동이 카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

시켜주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우선 박세영이 아동극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 1930년대 �별나라�와 카프의 연결지점을 확인하고, 관념

적 현실인식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던 박세영의 �별나라� 참여

가, 곧 카프 신념과 문학의 차원을 견고히 구축하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박세영의 아동극 <소병정>(1929.4), <홍개미>(1931.3),

<어린 소제부(掃除夫)>(1931.7․8), <원숭이 나라>(1932.2․3), <우리들의 

18) 홍구, ｢아동문학작가의 프로필｣, �신소년�, 1932.8, 24면.

19) 박세영, ｢자서｣, �산제비�, 별나라사출판부, 1946, 4면.

20) 이근화, 앞의 글,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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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분날>(1932.7)21)의 작품 특성을 동화극과 동요극22)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박세영의 아동극은 동시극, 동극, 야외극, 대화극, 합창극이

라는 다른 명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크게는 동화극 <홍개미>, <원

숭이 나라>와 동요극 <소병정>, <어린 소제부(掃除夫)>, <우리들의 깃

분 날>로 나눌 수 있다. 단지 박세영이 그 작품에서 강조하고자 한 ‘특성’

이나 ‘의도’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였을 뿐이다.23) 이 작품들의 특성을 파

악한다면 어떻게 박세영이 ‘계급적 실천으로서’ 아동극을 방향을 제시하

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 근대 아동극의 형성

과정에서 박세영의 아동극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며, 나아가 박세영의 문학 활동을 통시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KAPF와 �별나라�의 만남

박세영의 �별나라� 편집 담당과 아동극 창작이 카프문학 혹은 카프 아

21) 1932년 2․3월 �별나라� 목차에는 박혈해의 동극 <참새>가 있지만 검열을 통과하

지 못하여 내용이 실리지는 못하였다. �신소년�에서 박세영의 동요 5편은 확인이 되

지만 아동극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동문학 활동 범위를 고려하면 아동극은 

�별나라�와 ｢앵봉회｣를 중심으로 창작이 이루어지고 공연되었다. 현재 구할 수 있는 

�별나라�에서 확인되는 이 5편을 이 글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하겠다.

22) 동화극과 동요극은 하나의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박세영의 작품 특성을 드러

낼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동화극은 초자연적 요소와 동식물과 무생물의 

의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극을 의미하며 동요극은 ‘노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극을 의미한다.

23) 예를 들면, <어린 소제부(掃除夫)>는 개별 소년들의 대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주된 내용이 서울 소년 넷과 시골 소년 넷의 노래로 진행되고 있다. 합창극에 가까

움에도 불구하고 박세영이 ‘야외극’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이 작품에서는 인물들만 있으면 될 뿐, 무대배경과 의상과 같

은 연출은 중요하지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심주 놀이’를 통

해 강력한 선동효과를 얻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곳이 야외

임을 강조하고자 야외극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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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학을 보다 견고히 구축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카

프와 �별나라�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영은 카프 

아동문학부가 창작 사업을 지도하면서 기관지인 �별나라�를 편찬․출판

하였다고 회고 하였지만,24)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카프의 중앙위원회 회

의나 임시총회 자료를 바탕으로 �별나라�가 공식 기관지는 아니며 “카프

의 영향 밑에 있던 소년 잡지”25)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나라�가 카프의 공식 기관지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별나

라�가 추구하고자 한 문학적 방향이 카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

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변화된 사회 환경과 새로운 의사소통 공간, 아동

문학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아동담론이 형성되어 가면서,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적 조정 및 방향 설정 기능”26)을 �별나라�가 담당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들은 일터에서 일하는동무/ 가티웃고 가티우

는 정다운동무/ 왼세상의 동무야 모다나오라/ ××긔 밋흐로 우리는 가

자”27)는 집필진들의 주장은 �별나라�의 동화, 동시, 동요, 아동극뿐만 아

니라 강좌와 편집 후기와 학예회 등에서도 반복되고 변주한다. 다시 말

해, �별나라�의 사회적 조정 및 방향은 이성적 논리를 통해 사회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조합소년부의 동무’ 만들기로 이는 카프와의 연결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28)

24) 송영, ｢해방전의 조선 아동 문학-카프 시기 아동 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문학

�, 1956.8(이선영․김병민․김재용 엮음, �현대문학비평자료집(이북편) 8�, 태학사,

1994, 85면).

25) 권영민, �계급문학운동사�, 문예출판사, 1988, 374면.

26) 베르너 파울슈티히는(황대현 옮김, �근대초기 매체의 역사-매체로 본 지배와 반란의 

사회 문화사�, 지식의 풍경, 2007) 매체를 “사회적인 지배력과 함께 특정한 능력을 지

니고 있는 조직화된 의사소통의 통로를 둘러싼 제도화된 체계”로 규정짓고 있다. 그

는 매체를 신문이나 인쇄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정 및 방향 설정 기

능”을 가지고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을 매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매체로 인식

하고 있다.

27) 흥섭․정우․세영, ｢오월행진곡｣, �별나라�, 1931.5.

28) 박영하는 “키우자 키우자/ 우리잡지를/ 우리가 만일에/ 안키운다면/ 자라날 히망은/

업지안은가// 우리의 실생활/ 나지안코/ 리상을 그대로/ 그린잡지를/ 의무가 잇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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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무 들 !

별나라는 지금부터 칠년전에 발행하엿다 그리하야 올지 해수로는 칠

년이 되엿다 이 동안에 얼마나 만흔 조선의 소년소녀가 별나라를 알고 압

흘 닥가 나갓는지 실로 헤아릴 수 업슬만치 만흘 것은 사실이다.…중략…

이제 우리는 더욱 내용을 시대에 적합하토록 미려는 것이다 라서 재

래(在來)의 소년회 소년동맹 소년군(少年軍) 가튼 것을 해소(解消)해 버리

고 참된 우리의 긔관 조합의 소년부의 강화를 하는 새해의 큰 임무를 

다-하야 여러분과 갓치 이제 약속하는 것이다.29)

위의 글에서 창간 편집 동인이자 사장을 맡았던 안준식은 �별나라� 독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별나라�가 해야 할 일이 무엇

인지 언급하고 있다. 창간 당시 �별나라�는 “조선의 무산 아동을 위하”30)

겠다는 취지 아래 첫 발을 내딛었지만, 초기의 모습은 “ �별나라

�는/ 신의 왕국이더이다/ 자연의 신비를 노래하는/ 아릿다운 천진을 가

진”31) 나라 즉, 사회주의적 이상의 나라가 아니라 동심천사주의가 투영되

어 있었다. 1928년 5월호 첫 페이지에는 안준식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잡

지가 늦게 나오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편집방침을 바꾸었으며, 무지개 

나라와 도깨비 천지를 반대하고 “자연스러운 과학의 나라”를 만들자는32)

선언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계급주의 작가들의 참여가 조금씩 늘었으며 

1929년 5월 이후에는 카프 작가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조금 더 명확하게

는 1930년은 “보다 일보 전진한 목적의식적 ××의 활기에 찬 조선아동문

키워야겟네// 긔관지 우리의/ 산교과서니/ 관게가 업다는/ 말은말고서/ 지극히 정성것/

직히야하지// 별나라 별나라/ 우리양식을/ 나하구 너하구/ 손을붓들고/ 나팔로 조선에/

알니웁시다”(｢지키자-우리의 기관지 별나라｣, �별나라�, 1931.9, 55면)며 시에서 �별나

라�가 무산소년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9) 안준식, ｢1932년을 보내며｣, �별나라�, 1931.12, 2~3면.

30) 엄흥섭, ｢별나라의 거러온 길-별나라 약사(略史)｣, �별나라�, 해방속간 1호, 1945.12, 9면.

31) 봄 , ｢별나라｣, �별나라�, 1926.7, 40면.

32) 안준식, ｢별나라 선언- 창간 2주년 기념을 맞으며｣, �별나라�, 1928.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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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상이 획할 일 년”33)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

별나라�는 단순히 “가난하다고 다-우리의 동무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공장의 동무! 농촌의 동무!” 나아가서 “가장 용감한 조합소년부의 동무만

이 더-우리의 동지”34)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소년부의 강화를 위한 독자

들의 단결은 �별나라�의 중요한 임무였으며 �별나라�는 무산소년들을 

위한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1927년 9월 카프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문학, 영화, 미술, 음악, 연극 분

과를 두고 문학 분과 아래에 아동 문학부를 두었고, 송영이 아동문학 산

문을 담당하게 되었다.35) 이것은 카프 내부에서도 예술운동의 임무를 노

동자와 농민에서 아동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한 기획이었으며 이런 활동

은 계속 이루어졌다. 1929년 7월 4일 김영팔, 안준식, 최병화, 염근수 등이 

조선아동예술작가협회를 창립하였고36) 조선소년문예연맹37)이 창립 선언

서를 배포하자 경찰은 내용이 불온하다고 제지하였다.38) 1930년 4월 카프

가 다시 기술부의 하위 조직으로 문학부, 연극부, 영화부, 미술부, 음악부

를 두었고, 카프는 1930년 12월 문예만이 아닌 사회 문제, 국제 정세, 과학 

지식, 음악, 미술, 문예 일반을 “노동자 농민의 아들 들의 교양을 목적

한 소년 잡지” �무산소년�을 발행하고자39)하였고, 1932년에는 “건전 프로

아동문학의 건설보급과 근로소년 작가의 지도 양성을 임무”로 월간잡지 

�소년문학�을 발행하고자 하였으나40) 창간호부터 지주와 자본가에 대한 

33) 이주홍, ｢아동문학운동일년간｣, �조선일보�, 1931.2.13.

34) 안준식, ｢단, 한 곳, 단, 한 가지｣, �별나라�, 1931.6, 2~3면.

35) 심명숙, ｢한국근대아동문학론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5면.

36) �중외일보�, 1929.7.6.

37) 1927년 7월 24일에 창립된 조선소년문예연맹은 오월회 가맹단체인 시천교소년회의 

기관지 �무궁화�를 연맹에서 기관지로 승인하였고(�동아일보�, 1927.7.26), 오월회와 

조선동요연구협회와 함께 ‘망연연하폐지’ 같은 결의(�동아일보�, 1927.12.23)를 맺기도 

한 친카프 조직으로 볼 수 있다.

38) �동아일보�, 1927.9.14.

39) �매일신보�, 1930.12.5.

40) �소년문학�의 필자는 송영, 신고송, 박세영, 이주홍, 이동규, 홍구, 박고경, 구직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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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의식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41) 이와 같이 카프는 지속적

으로 소년문단, 즉 아동문학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였지만 상황이 여

의치는 않았다. 1930년을 기점으로 카프 문인들의 �별나라� 참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별나라�는 카프의 조직 확대와 사회․문학적 

실천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카프 아동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탄생한 것이다. 카프의 공식적인 아

동극 기록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1930년대 카프 연극부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던 연극 대중화론의 핵심적인 인물들인 임화, 송영 그리고 

신고송이 �별나라� 아동극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별나라� 아동극이 

카프의 아동극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부터 심해진 

연극에 대한 검열과 탄압, 카프 인사들의 검거는 카프의 연극 방향에도 

영향을 끼쳤다. 카프는 신고송과 민병휘의 이동식 극장, 송영의 풍자극,

소인극 등을 통한 연극 공연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별나라�는 카프 연극인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

여가 이루어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42)

1928년 가을, 송영이 근무했던 은평학원을 중심으로 ｢앵봉회｣가 결성

되었다. ｢앵봉회｣는 1929년 3월 6일에 천도교기념관에서 별나라사와 개벽

사의 후원으로 첫 공연을 시작한 이후 “카프를 대표하는 아동극 단체”43)

가 되었다. 특히 동극연구단체 ｢앵봉회｣는 선전부(박세영), 각본부(송영,

윤기정), 표정유희(임화)등 부서까지 나누어 전문성을 취하였고 조선에서 

보지 못했던 동시극 <소병정> 공연 광고44)를 하는 등 그 이전의 아동극

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앵봉회는 “지도가가 아동극에 아는 

청산, 박일 등이었다(�동아일보�, 1932.9.23).

41) �조선출판경찰월보� 제51호, 1932.11.18.

42) 손증상, 앞의 글, 72~78면.

43) 박영기는 송영이 ｢앵봉회｣결성 이후 필명을 앵봉산인으로 쓰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앵봉회｣를 송영의 지휘 아래에 놓인 단체이자 카프를 대표하는 아동극 

단체로(앞의 글, 158면) 보고 있다.

44) �조선일보�, 1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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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만으신 송영씨엿고, 배경은 강호(姜湖), 림화(林和), 추적양(秋赤陽)씨 

등이 밧고 의상(衣裳)에는 림화씨엿스며 모든 우수한 긔술자들이 그야말

로 힘을 다하야 연출”하였고 “｢극｣다운 ｢극｣의 경지에까지”45) 이르러 수

준 높은 공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별나라�는 이후에도 창간 4주년 기

념사업으로 오산연합회관에서 동요, 무용, 동요극 <사랑>, <파리>, 앵

봉회의 동시극 <소병정>, 안준식과 송영의 동화회를 열었고46) 1931년 3

월 15일 ‘별나라 독자위안 동요동극의 밤’ 등 순회공연도 하였다.47)

박세영이 ｢앵봉회｣의 선전부를 맡고 다수의 작품을 창작한 것은 카프

와 �별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당

대 다른 문인들처럼 단지 장르를 넘나들며 창작을 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 평가로 의미가 축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29년 2월 11일에 수원군 

양감면의 �별나라� 지사에서는 ‘동화동요대회’를 개최하면서 안준식, 송

영, 박세영을 초청하였다.48) 송영과 박세영은 카프와 �별나라�를 이어주

는 징검다리였으며 특히 박세영은 �별나라�의 편집을 주관하면서, 이를 

통해 카프의 방침을 구체화하고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장르를 모색하였다. 박세영은 동시․동요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취미

이과, 과학소설, 소년시, 동화, 아동극, 비평에 이르는 아동문학 장르를 시

도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장르의 작품들을 카프의 이념에 부합

하게 만들면서, 장르적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작품 창작을 시도하였다.

동시에서는 아동의 일상을 바탕으로 한 시의 운율과 서정성을, 소설과 

산문에서는 과학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아동극에서는 사회의 구조

적 모순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45) 박세영, ｢작금의 동요와 아동극을 회고함｣, �별나라�, 1934.12, 5면.

46) �별나라�, 1930.6, 57면.

47) �동아일보�, 1931.3.1(�별나라� 1931년 3월호에는 <밤길>에 출현하였던 최경숙이 낮

에는 고무공장에 다니고 저녁에는 야학에 다닌다며 자신을 백조회 소속이라고 밝히

고 있어 카프와 관련한 소년연극단체는 앵봉회 외에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48) �동아일보�, 192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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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색채 언어동작 등으로 얼킨 종합적 예술인 극은 다른 모든 형식

보다 제일의 대중적이다. �지입�이 용이치 못한  의식 수준이 나즌 미

조직 아동문자를 해독치 못하는 무식한 아동에게는 이우에 업슬 것이다.

무어니하여도 아지푸로성은 극에 를 것이 업슬 것이며  연령, 성별,

층별로 해서 함 모히지 안는 아동들에게 더구나 집단적 ××관념과 ××

적 ○○에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업다.49)

한국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의 기반을 닦은 문학가로 평가 받고 있

는50) 이주홍의 아동문학 이론에 대한 일련의 글에서 우리는 아동극에 대

한 계급주의자들의 입장을 읽을 수가 있다. 아동극은 “예술본능의 만족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교육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으며, 당대 조선의 “경제적으로나 관객의 소화 수준”을 고려할 때 

아동극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극에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송영과 임화 역시 �별나라�의 연극 강좌

에서 실제 생활을 바탕으로 소박하고 간단한 가운데 연극의 효과를 얻어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극을 통

해 아동관객의 공감을 얻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관객들이 현실을 인

식하게 하려는 창작주체들의 의도”51)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1930년대 초 박세영의 시는 현실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그것을 타

파하기 위한 행동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의 이

런 입장에서는 아동에게 계급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

르가 바로 연극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박세영이 �별나라� 편집에 참여

한 이후 아동극을 창작하였다는 것은, 카프의 행동이념에 더욱 충실히 

하던 그의 문학시기와 맞물려 아동극의 현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49) 이주홍, �조선일보�, 1931.2.18.

50) 윤주은, ｢일제강점기 이주홍의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연구-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 이

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 속의 합천과 이주홍�, 국학자료원, 2012, 213~288면 참조.

51) 손증상, 앞의 글, 66~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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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그의 의도로 보아야 하겠다. 동시에 아동극에 대한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던 카프가 자신들의 조직 확대를 실천하기 위해서 �별나라�를 

주목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송영의 ｢아동극의 연출

은 엇더케하나?｣, 임화의 ｢무대는 이럿케 장치하자｣, 박세영의 <홍개미>

와 신고송의 <저녁밥 갓다주고> 등으로 꾸며진 �별나라� 1931년 3월 ‘동

극 특집호’ 기획으로 드러난 것이다.

3. 계급적 실천을 위한 아동극 양식의 모색

3.1. 동화극에 반영된 계급의식

동화를 극화하거나 동화적 세계를 다루고 있는 ‘동화극’은 “아동극의 

극형태중 가장 먼저 선보여 1930년대까지 아동극과 길항하거나 대체하면

서 어린이 연극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군림”52)하였다. 1920년대를 대표하

는 아동잡지 �어린이�에 실린 아동극 34편중에서 동화를 원작으로 하거

나 동식물을 의인화 한 작품이 20편으로 동화극의 비중이 높음을 분명하

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인섭을 비롯한 �어

린이�의 아동극 담당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엇던 역할이 되어 유희 속에

서 그 생활을 모방”하는 “아동의 천성”53)으로 “예술적 표현의 본능은 아

동극에서 가장 통일적으로 만족되며 특히 예술적 아동극은 아동으로 하

여금 영원의 아동성에서 나게 하지” 않는 즉, 유희와 예술이라 것이다.

다시 말해, “동화는 그이들이 나라라하면 예술적 아동극은 그 나라의 

현실화요 체험의 왕국”54)이 되는 것이다.

52) 박숙자, ｢1920년대 ‘아동극’의 발흥과 역사적 의미｣,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4집, 한

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9, 145면.

53) 정인섭, �조선일보�, 192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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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막

舞臺 무대는 개미굴 속이다. 흑막을 팔자형으로 전면은 넓고 후면은 

좀 좁게 맨 들 것. 붉은 조광을 장치하면 조켓다. 수개미 셋이 큰 

개미를 마조 보고 공손히 조금 굽힌 머리로 서서 잇다.

衣裳 옷은 큰 개미는 마분지로 좀 크게 개미 가티 오려서 등에 짊어지

고 옷은 빗나게 밀 것 창고직이와 수개미는 그냥 조그맣게 개미 

형을 등에 질머졌다. 빗은 물론 검은 빗 이리하여 막은 열닌다.55)

제 2막

舞臺 멀니 산이 보이고 배경 아래로는 풀이 폭이폭이 낫다 무대 왼편

에는 나무가 무성하다 홍개미들이 배경으로 각가히 안저 송림

을 바라보며 서로 이약이 한다.

衣裳 작은개미들은 개미 형을 걸머지고 (검은 빗) 홍개미는 붉은 빗 개

미 형을 걸머젓슬 56)

배경은 업서도 조타 설치를 하자면 절벽을 맨들어 그 위에는 원숭이 

밋헤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편의상 무대는 절벽위도 되고 절벽밋

도 되게 할 수 잇다 그것은 일장은 원숭이 나라로 하고 제 이장은 소년 

촌부자들을 나오게 한다.

의상  간 조희로 조그마케 원숭이 탈을 머리에 이고 볼기에다도 

근 종희를 손바닥 둘만하게 오려 부친다. 사람들은 그대로 조타 원숭이

들은 볼기을 탁탁치며 조타고 도라단닌다57)

<홍개미>와 <원숭이 나라>의 중심인물은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무대에서 형상화될 때 적절한 설명이 요구된다. 개미들은 모두 마분지로 

54) 정인섭, �조선일보�, 1926.8.31.

55) �별나라�, 1931.3, 45면.

56) 위의 책, 49면.

57) �별나라�, 1932.3,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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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형(形)을 만드는데, 큰 개미는 더 크고 화려하게 홍개미는 붉은 마분

지로 개미 형을 등에 메고 있어 작은 개미들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원숭이들 역시 종이에 원숭이 탈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있으며 원

숭이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붉은 종이를 엉덩이에 붙이게 되어 있

다. 박세영은 이렇게 상세한 의상 외에도 수개미들이 큰 개미에게 공손하

게 머리를 굽혀 있도록 하여 약자임을, 원숭이들이 엉덩이를 치는 행동까

지 흉내 냄으로써 원숭이들을 원숭이답게 하는 등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애쓰고 있다. “엇던 극적 재료를 동화의 형식에서 아동에게 전하면 그 순

간에 아동은 그 동화의 일부 는 전부를 자신에 이식해서 당장에 일종의 

표현을 모방하려”58) 하기 때문에, 개미굴과 원숭이 나라의 동화적 세계의 

극적 재현은 아동관객들에게 예술적 경험과 감동을 제공하게 된다.

박세영은 당대의 일반적인 아동극 형식인 동화극으로 작품을 창작하였

지만, 이전의 동화극과는 다른 지향의 연극을 추구하게 된다. 1930년대에 

박세영을 비롯한 �별나라� 아동극 담당자들은 “소년층의 계급적 각성과 

이에 입각한 실천, 그리고 장차 무산계급운동가로 전화를 추구하는”59) 입

장이었기 때문에, “각본(脚本)을 아희들이 잘 알 수 잇는 그들의 일상생활

에서 집어 낼 것”60)을 요구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세영의 동화

극 <홍개미>와 <원숭이 나라>는 그 이전의 동화극에서 보여주지 못한 

그들의 일상, 즉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61)

58) 정인섭, 앞의 글.

59) 근대 아동문학은 소년운동과 함께 성장하였는데, 만 7세에서 16세까지를 대상으로 

천도교소년회가 운영되고 조선소년총동맹이 12세 이상 18세까지로 회원의 나이를 

설정했다는 사실로 보아 천도교소년운동과 사회주의소년운동은 대상부터가 달랐다

(이기훈, ｢1920년대 ‘어린이’의 형성과 동화｣, �역사문제연구� 제8집 역사문제연구소,

2002, 21면). 이는 �어린이�와 �별나라�의 독자가 연령부터 차이가 났으며 나아가 각 

잡지가 추구하는 바와 독자들의 요구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60) 송영, ｢소학교극의 새로운 연출｣, �별나라�, 1933.12, 24면.

61) 박세영 뿐만 아니라 �별나라� 아동극에서 동화적 세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극들이 

정도의 차이는 보이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손증상, 앞의 글, 18~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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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개미>에는 자신의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

취하는 큰 개미와 수개미, 평생 일만하고도 대우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죽

게 될 지경에 이른 작은 개미들이 등장한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지배계급의 수탈 행위와 작은 개미들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다.

작은 개미 저 보십시오 소신이 자세히 알외지요 …중략…｢얘 우리들 

인제는 량식도 무러다 줄게 업다 조금만 덜 무러다 줘도 

죽이고 늣게만 무러 가도 죽이고 그레구 바라 저이들은 모

두 작 안코도 한 놈이 우리 먹는 것 열갑절은 더 먹지 안

늬 그레니 우리들은 그 놈들을 업새 버리고 살자나 우리 

일만 오천 명이 그 멧십 명을 맥여 살니고 경은 경대루처｣

아 그러드니 악들을 쓰고 야단을 햇답니다.62)

평생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일개미들을 부려먹고 구박하는 큰 개

미와 수개미는 자본가, 지주와 같은 지배계급의 횡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먹이가 부족해지자 작은 개미들을 죽이는 그들의 

행동은 동물세계의 약육강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각성한 인물’인 홍개미들

은 “늙은 것을 죽이는 것은 량식이 업서 지닛가 죽이는” 것이라며 지배계

급의 개미들이 “한 평생 손도 작 안하고 잘먹”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무

자각의 인물’인 작은 개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63) 홍개미의 등장은 작은 

개미들이 자신들의 세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깨닫고 지배계급에게 대항하

도록 한다. 비록 직접적인 저항이나 투쟁의 방식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

만,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뭉킨 원한을 오늘에는 풀구말자”며 흥분

하는 장면은 작은 개미들의 투쟁참여와 이들의 승리를 암시하는 것이다.

62) �별나라�, 1931.3, 46면.

63) 1920년대 프로극작가들이 노동자에게 계급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

한 ‘토론의 장면화’까지는(김재석, �일제 강점기 사회극 연구�, 태학사, 1995, 79면) 이 

작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각성한 인물’과 ‘무자각의 인물’ 활용에서는 프로극

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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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나라>는 <홍개미>에 비하면 노동착취에 대한 지배자와 피

지배자의 갈등이 직접 드러나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단결의 힘을 

보여주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박세영은 사과술을 자

기만 먹겠다고 나누어 주지 않는 대장 원숭이와 가만히 앉아서 주사(약)

를 얻어가려는 뚱뚱한 촌부자들의 모습을 통해 전형적인 지배계급의 모

습을 고발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무꾼 소년은 사자처럼 무서운 

산지기의 감시와 함박눈이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나무를 구하러 왔다.

소년이 원숭이로부터 주사를 얻어가게 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

는 노동소년이기 때문이다. 사실 소년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가사․농업․공장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프롤레

타리아트 아동과 다를 바가 없다. 비록 계급적인 투쟁이나 적극적인 행

동이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이 작품 역시 기본적으로는 계급적인 문제

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작품은 개미와 원숭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식민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폭로하고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박세영은 당대의 일반적인 

흐름인 동화극 속에서도 계급주의 신념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박세영은 아동관객들에게 익숙한 동화극의 무대화를 통해 감성을 자극

하였고 계급사회인 개미와 원숭이 세계를 통해 현실 문제를 다룸으로써 

아동관객의 현실 인식을 확대하고자 하였다.64)

3.2. 현실적 세계와 동요극 지향

앞에서 살펴본 두 작품이 동화적 세계를 무대화하여 스토리에 중심을 

두고 계급의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면, <소병정>, <어린 소제부(掃除

64) “�별나라�의 동화적 도덕극은 아동관객들의 현실 자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이전의 동화적 도덕극과 변별점을 가지며 독자적인 가치를”(손증상, 앞의 글,

38면) 가지고 있는데, 박세영의 동화극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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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 <우리들의 깃분 날>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노래를 통해 극적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는 박세영이 자신의 주영역인 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는 “동요나 동시에 잇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즉 내용”

으로 “될 수 잇는대로 바로 우리의 립장에서 그릇 버서나지 안을 만큼”

가치 있는 동요․동시를 창작하자고 주장하였다.65)

그 근처의 농장은 농부가 를 저서 공동경작을 하러나간다 우리는 모

두가 하반에서 오키로 밧게 안 되는 엇던 조그만 촌락에서 쉬고 잇섯다.

들에는 암소들이 이리 몰키고 저리 몰키고 자유스럽게 놀고들 잇다 엄

매를 볼느는 송아지의 우름소리가 조그만 이 동내를 울니고 잇다 그러나 

소는 맘대로 들로 도라단이짓만 누구하나 직히는 사람도 업다 알고 보니 

어지들은 아츰 일즉이 나팔을 불면 소들은 제 맘대로 나가고 저녁이 되어 

어둑어둑 해지면 나팔소리가  나기만하면 제 각긔 뭉게뭉게 제 집들을 

차저 갈녀고 한다 그러나 이소들의 임자는 길느는 그 집들이 아니다 집단

농장 소라고 한다66)

위의 작품은 박세영의 과학소설 ｢화성소년의 수기｣의 일부 ｢우랄 산

(山)을 넘어서｣이다. 박세영은 모두가 소의 주인이기 때문에 소들이 자유

롭게 놀고 공동경작을 하는 집단농장 “그곳의 농부야말로 세상을 맛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소설의 내용은 박세영이 <소병정>에서 다루고 있

는 복사동의 모습과 같다. 이와 같이 과학소설과 아동극에서 집단농장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박세영이 카프의 이념을 두 장르를 통해서 실천

하려는 의도 때문이겠다.

<소병정>67)은 이상적인 마을, 집단농장 복사동을 배경으로 감화원에

65) 박세영, ｢동요․동시는 엇더케 쓸가(2)｣, �별나라�, 1933.12, 26~27면.

66) 박세영, ｢우랄 산을 넘어서｣, �별나라�, 1931.9, 27~28면.

67) 박세영, <소병정>, �별나라�, 1929.4.

<소병정>은 1929년 �별나라� 4월호에 실렸다는 기록은 있으나, �별나라�가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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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탈주한 복만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68) 목부아저씨는 “아침이면 나

팔을 불고/ 저녁이면 나팔을 불어/ 소들을 들로 나가게 하는”69) 집단농장

의 나팔수로 그가 나팔을 불면 집집에서 소들이 나와 풀도 뜯고 물을 마

시며 논다. 싸움도 없고 “좋은 사람뿐/ 넓은 들에 덮인 것은 금곡식이요/

모여있는 소들은 병정”70)인 복사동이야말로 농부들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우랄 산(山)을 넘어서｣의 촌락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공장

에서 뼈만 남도록 일하여도 굶주렸던 어머니와 복만이, 복만이는 어쩔 

수 없이 “나쁜 복만이 소대장”이 되었다. 남의 것을 훔치는 행동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목부아저씨는 원래 나쁜 사람은 없다며 “쓰라린 세상이”

복만이를 그렇게 만든 것임 강조한다. 복사동과 같은 곳에서는 복만이도 

새사람이 될 수 있다며 아이들을 설득한다. 다시 말해, 박세영은 인과응

보나 권선징악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만이가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 소제부(掃除夫)>는 박세영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계급성이 강한 

작품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단결된 힘이 좀 더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소년 넷과 시골 소년 넷은 각각 서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소

년과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촌소년, 나아가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집단적 인물들이다. 서울 소년들은 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기

계만 돌리고 있고, 시골 소년들은 땡볕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지 않아 작품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행히 연문사(서울)에서 류희정(평양문예출판사)

이 간행한 �1920년대 아동문학전집 1-2�(평양문예출판사, 1993)를 영인하여 출판하였

고 그 안에 <소병정>이 있어 이 글에서는 연문사의 자료집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68) 이강열은 <소병정>을 “악이라고는 조금치도 남아 있지 않은 꿈의 이상향을 사회주

의 사회에다 맞춰 놓고 그러한 이상향을 아름답게 노래하므로써 결국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생각을 갖게”(�한국사회주의 연극운동사�, 동문선, 1992, 21면) 그린 작품이

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윤진과 정순이가 복만이를 거부하는 행동이나 

감화원 원장이 다시 복만이를 데리고 가는 행동으로 보면 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상적인 세계 건설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69) 박세영, 위의 책, 269면.

70) 박세영, 위의 책,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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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少年들의 노래

한울을 으는 굴밋해서// 기름이 살지 겨러드는 곳

쇠창문 속에서 귀먹는 우리// 동물들 차저서 이곳에 왓소

싀골少年의 노래

일년동안 논밧해서 일하는 우리// 벙어리로 흘니고 일하는 우리

더런 것이 세상에 차고 잇는 걸// 우리들은 비들고 쓸너왓지요71)

그러나 공장과 농촌에서 열심히 일해 보았자 공장주와 자본가 그리고 

지주들의 배만 부르게 할 뿐 프롤레타리아의 현실은 달라질 것이 없다.

박세영은 이러한 문제가 부르주아 계층의 속성 “돈만 아는 욕심쟁이와 

일만 식힐 줄 아는 겔음뱅이들” 즉,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임을 지적

하고 있다. 소년들은 욕심쟁이와 게으름뱅이를 쓸어버리는데, 박세영은 

집단청소를 통해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있다. 바로 노동․농

민 조합 소년부의 단결과 투쟁을 극복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일반적인 아동극에서 등장하는 협조자나 설교자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아동관객들과의 일치감 형성과 소년들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한다는 주체적 입장을 강조하고자 하는 박세영의 의도에서 만

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들의 깃분 날>에서도 박세영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재

주를 배우고 학예회를 준비하는 농촌과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들을 그리

고 있다. 세 작품 모두 �별나라�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산소년의 현실

을 드러내고 아동관객들이 그들의 현실 문제를 목격하고 주체적으로 행

동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작품들은 “아동적 생활 위 모든 

구체성으로 된 문학적 형상(形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박세영은 아동

의 “생활과 항상 접근하고 그들을 긔술적으로 원조하야 그들의 성장의 

훌융한 보장자”72) 역할을 하였다.

71) �별나라�, 1931.7․8,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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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박세영은 관객의 공감을 극대화시키

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조선에서 보지 못했던 동시극 <소병정>”과 <어

린 소제부>와 <우리들의 깃분 날>은 노래가 극을 이끌어 가는 중심축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20~30년까지를 ‘동가극의 시대’라고73) 보는 연구

자도 있으나 실제로 동요극이나 동가극으로 발표된 작품은 드물었다. 방

정환의 <노래주머니>에서 보듯이 다른 아동극에서는 노래가 가사의 한 

부분이자 재미를 위해서 삽입되었다면, 박세영의 동요극은 노래가 주제를 

직접 전달하거나 음악적 요소를 중요시하여 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특히 박세영은 동요를 “아동의 자유시(自由詩)에서 나온 것”이고 “글자

를 맞추어서(定型律)로 며논 것”74)이라 하였다. 박세영의 동요극은 카

프의 이념에 부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445’조와 ‘435’조의 정형적 리듬

을 구사하였다. “해뜨며는 일을 하고 노는이 없어/ 즐거웁게 자라나는 우

리 복사동/ 안들 와서 살렵니까 동무 동무여”, “한해두해 갈수록 더러워가

는/ 이세상을 우리는 맑갓케쓸자”와 같이 대사 대부분이 반복적인 리듬

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박세영의 아동극에서 노래는 등장인물의 상황과 감정을 표현하고 무

대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아동관객에게 보다 쉽게 작품

의 주제를 전달하고 몰입할 수 있는 효과를 낳게 된다. 연극을 보고나서 

아동관객 “그들의 입에서는 배우들의 연기 흉내가 나오며 머리 속에는 

그들의 스토리가 렷하고  모이면 동작흉내를”75) 내기 때문에, 노래는 

72) 임화, ｢아동문학 문제에 대한 이 삼의 사견｣, �별나라� 1934.2, 5면.

73) 이상현(�아동문학 강의�, 일지사, 1987, 114~116면)과 박희옥(｢1920~1930년대 한국 아

동극 연구-�어린이�,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울산대학

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59~61면)은 1920~1930년을 동가극시대로 1930~1940년

을 동화극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1920년 아동잡지와 신문에 발표된 아동극의 

경우는 오히려 동화를 극화하거나 동화적 세계를 다루고 있는 동화극 비중이 높으

며, 윤석중의 <울지마라 간난아> 시리즈 정도를 제외하고는 동요극이라 부를만한 

작품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류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이 필요하다.

74) 박세영, ｢동요․동시는 엇더케쓰나(3)｣, �별나라�, 1934.1, 30면.

75) 이주홍,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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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과 유흥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함께 노래 부르기는 주제 전달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객의 능동적인 참여까지 유도하는 공연기법

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아동극 공연에 초점을 맞추고 공연 기법에 관심을 

기울인 박세영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관객의 참여와 호응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아동극 하는 사람과 보는 사

람이 일체감을 느끼기에 가장 적절한 형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박세영의 

고민을 드러내는 것이다.

<소병정>에서 시정신 혹은 수사적 기교76)라고 할 수 있는 상징, 역설,

아이러니 등이 많은 것은 아니나 복사동의 시냇물을 마시면 행복해진다

는 발상이나 소등을 금빛 물결이라고 하는 등의 표현은 동시의 시정신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다. 동시를 많이 창작한 박세영은 시 낭독의 장점

과 집단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극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단순하게 동시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무대설정 

그리고 복만, 촌장의 딸과 아이들, 집단농장 나팔수 등의 인물설정을 통

해 극의 완성도를 고려하였으며, 복만이의 어려운 상황은 식민지 시대의 

구조적인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77)

<어린 소제부(掃除夫)>는 소년이 관중에게 “모든 더러운 풍속과 습관들은 

말하게 지구(地球) 밧그로 내쪼차 봅시다”며 말을 걸며 시작한다. 이와 같

은 관중과의 대화시도는 작품의 주제를 미리 설명하고 극을 진행시킴으로써 

야외극의 단점을 극복하고 빠른 속도로 관중의 몰입을 이끌어내고 있다.

76) 임승빈은(｢1920년대 시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16집, 한국극예술학회, 2005) 1920

년대에 시극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문학계의 내적 욕구에 의해 발생되었

으며 시극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운문성으로 음보율과 시구나 시행의 반복 등

으로 획득되어 진다고 하였다. 박세영의 동요극들도 평상시의 말투와는 다르게 음보

율을 유지하여 운문성을 중요한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77) 실제로 공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병정>에서 ‘복

만’으로 출연한 이분옥이 “말(劇白)하는 것이 동시극(童詩劇)이니만치 여간 어려웟는

든 것이 안니며”(이분옥, ｢처음 출연(出演)해 보든 이야기｣, �별나라�, 1931.1, 34면)라

고 했던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화체보다는 동시 낭송이나 노래에 가까웠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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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세상에 맘갓튼 우리동무야/ 손에손에 비들고 안모이랴늬

한해두해 갈수록 더러워가는/ 이세상을 우리는 맑갓케쓸자78)

박세영은 소년들의 대사 대부분을 합창이라는 형식을 통해 강하게 전달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농민조합 소년부의 단결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세상을 우리는 맑갓케쓸자”라는 대사나 문구를 통

해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는, 아동배우와 아동관객들에게 합창을 통해 느

끼게 할 수 있는 것에 무게를 두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그의 서정

적인 동시와 동요와 비교해 보면, <소병정>과 <어린 소제부(掃除夫)>의 

동시와 동요는 똑같은 정형률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혹독한 현실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합창과 율동을 통해 연극의 장점을 살리고 있다.79)

눈여겨 볼 것은 박세영이 기존의 연극적 규범에서 벗어난 공연의 형

식, 즉 무대배경과 등장인물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현장성을 강조하

고 있다는 점이다. 박세영의 아동극은 주위환경과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쉽게 공연될 수 있었고, 인원수의 무제한은 공연의 유동성과 함께 집단

성을 통해 주제전달에 효과적이었다.80) 이러한 공연기법은 소인극과 이

동연극부의 실천의 일부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박세영의 아

동극과 카프 연극의 연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78) 박세영, �별나라�, 1931.7․8, 54면.

79) 박세영은 “무대상에서 출연자들의 단결의 효과가 관객들에게까지 공유하게 만”(박영

정, ｢가극 <열세 집>에 나타난 초기 가극의 한 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28집, 한

국극예술학회, 2008, 106면)들고자 당대 가극 <열세 집>에서 이용되었던 ‘단심주 세

우기’를 이용하여 공연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였다.

80) 이와 같은 특성은 당대 신고송이 제시한 이동극부와 같은 소인극단체를 활용하는 것

과 흡사한 면도 있어 카프의 연극대중화론의 전개(김재석, ｢1930년대 ｢카프｣연극대

중화론의 전개｣, �어문론총� 제26집, 경북어문학회, 1992)와 연결 지어 볼 수도 있다.

특히 박세영이 작품 머리에 덧붙이고 있는 ‘하기 강좌용’이 어떤 행사였는지 명확하

지는 않으나 <어린 소제부(掃除夫)>를 임시야학과 노동야학 학예회의 한 프로그램

으로 가르치고 공연하기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우리들의 코-스(二)｣,

�별나라�, 1931.9, 45면), 이 작품은 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같은 현실 문제를 소

인극적 활동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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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박세영은 “가장 간편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연극적 수단으로 할 

수 잇는”81) 형식 슈프레히콜을 통해 노동소년들의 현실 문제를 제시한다.

<우리들의 깃분 날>은 도시소년과 시골소년의 개별 노래와 합창이 교차

하는 방식의 합창극이다. 도시소년과 시골소년이 재주를 보여주기 위해 

모였다고 노래하는 도입부, “산으로 나무도 가고 들로 호미, 낫을 들고 나

아가” 일을 하는 농촌의 동무와 “어둔 공장에서 맛치를 쥐고” 기계를 돌

리는 동무들의 삶을 노래하는 전개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주

를 배우고 학예회를 준비하였음을 노래하는 결말부라는 삼단구성은 일

반적인 슈프레히콜 형식과 일치하고 있다.82)

이 작품은 1932년 7월 2~3일에 이루어진 ‘야학강습소 사립학교 연합학

예회’에서 앵봉회에 의해 서극으로 공연되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

심히 학예회를 준비한 아동관객들과 똑같은 상황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아동관객들에게 무대는 그들의 현실이 된다. 현실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줄거리와 갈등은 생략하고 관객과의 공감과 미래의 희망을 전달하기 위

해 박세영이 노래로만 극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우

리는 에노구도 업시｣하면 다음 사람이 ｢그림을 그렷고｣점점 목소리는 

커가며 관중을 긴장식히어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용소슴치게”83)하는 

무대는 관객과의 교감을 얻는데 있어서 노래가 효과적이었음을 드러낸

다. 이 작품은 박세영이 추구했던 아동극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드러

내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신고송이 연극의 새로운 형식으로 슈프레히콜

을 논의한지84)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박세영이 슈프레히콜 형식의 

작품 <황포강변>(�연극운동�, 1932.7)과 아동극 <우리들의 깃분 날>을 

선보인 것은, 그의 작품들이 결코 개인적인 예술 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카프의 방향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81) 신고송, ｢슈프렛히․콜(1)｣, �조선일보�, 1932.3.5.

82) 박영정, ｢슈프레히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4집, 한국극예술학회, 1994, 51~56면.

83) 박세영, ｢전선야학강습소사립학교 연합대학예회 관람｣, �별나라�, 1932.7․8, 34면; 김

완식, ｢전조선야학강습소연합 대학예회를 보고서｣, 같은 책, 22면.

84) 신고송, ｢슈프렛히․콜-연극의 새로운 형식으로｣, �조선일보�, 1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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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세영 아동극의 의미

박세영이 아동극 <소병정>을 처음 발표한 것은 1929년 4월로 이 시기

의 한국 근대 아동극은 동화의 극화 방식이 주도적인 분위기였다. 창작

극도 드물었고 대부분의 아동극이 <백설공주>(�어린이�, 1926.1, 2), <잠

자는 미녀>(�어린이�, 1926.7), <거짓말 왕자와 정말 왕자>(�어린이�,

1929.6)와 같이 외국 동화의 극화나 <여호의 목숨>(�어린이�, 1927.1), <사

자와 호랑이>(�어린이�, 1930.5), <모기와 거미>(�어린이�, 1930.12)와 같이 

우화를 통해 삶의 기본적인 덕목을 강조하고 있었다. 아동극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공연이 활발해지고 있던 이 무렵에, 박세영의 <소병정>

공연은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기존의 아동극과는 확연히 달랐다. <홍

개미>와 <원숭이 나라>는 기존의 동화극 방식을 따르면서도 사회의 구

조적인 모순을 잘 반영하였고, <소병정>, <어린 소제부(掃除夫)>, <우리

들의 깃분 날>은 동요를 활용하여 관객과의 교감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

었다. 박세영의 아동극은 창작은 계급적 실천을 위한 장르 확장과 내용

과 형식의 새로움을 추구함으로써 아동극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박세영은 �별나라� 편집을 맡으면서 다양한 아

동문학 장르를 시도하였다. 동요․동시, 과학소설 등과 비교해보면, 박세

영은 주로 아동극에서 현실비판적인 내용을 강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그

가 아동관객들에게 식민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

동극’ 장르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박세영은 동시․동

요를 “아무철도 나지 안흔 아이들의 저절로 나오는 그야말로 아모 밈

도 업는 노래”85)로 여겼기 때문에, 계급주의 이념을 실천하려는 관점에서 

본다면 연극이 더 적합하였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읽고 부르는 동시·동요

85) 박세영, ｢동요․동시는 엇더케 쓰나(3)｣, 앞의 책,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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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무대 상연을 위한 아동극은 이미 준비과정에서부터 여러 명이 

함께하고 공연되었을 때에도 많은 관객과 공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

면, 현장성과 공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아동극은 다른 장르보다 집단의 

신념을 선동해 낼 수 있으며, 박세영의 동요극은 아동극의 이런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요․동시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박세영의 아동극 활동은 당대 카프가 예술대중화

운동의 일환으로 연극운동과 소년문화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접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별나라�와 박세영은 처음부터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무산소년을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아동극에 현실을 반영하고 계

급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된 것이다. �어린이�의 아동

극이 “나라의 현실화”를 강조하면서 동화적 세계를 재현하는 동화극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박세영의 아동극은 식민지시대 아이들의 삶을 무대

화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더욱 효

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계몽적 연극관을 넘어서 카프의 

정치적 입장을 담아내고 그것을 수행할 예술적 실천 형식으로서, 박세영

은 아동극을 선택하였으며 아동관객의 행동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다양

한 양식을 시도하였다.

박세영은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복만이와 공장과 농촌

에서 일하는 노동소년들의 현실과 갈등을 직접 보여주었다. 동화적 세계

를 구현하고 있는 동화극 <홍개미>와 <원숭이나라>에서도 극 구조나 

대사를 통해서 현실을 반영하였다. 이런 현실 반영은 아동관객과의 공감

을 얻어내고 식민지 현실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박세영의 

아동극이 각각 <소병정> 동시극, <홍개미> 동극, <어린 소제부(掃除

夫)> 야외극, <원숭이 나라> 대화극, <우리들의 깃분 날> 합창극 이라

는 다른 형식을 취했다는 사실은 작가가 독자와 관객과의 완전한 결합을 

목표로 공연 기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박세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 중심의 아동극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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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런 의도 속에서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고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을 찾고자 하였다. 박세영의 아동극이 자주 공연되었고 야학수업이

나 학예회의 프로그램으로 권장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공연 관련 기록에

서 관객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평가는 박세영 아동극의 공연성을 충분히 

뒷받침해준다.

박세영 아동극의 내용과 형식의 새로운 시도들은 당대 아동극에도 영

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1931년 3월 동극 특집호 �별나라�에 실린 

<이겻다>(양우정), <저녁밥 갓다주고>(신고송)을 시작으로 �어린이�의 

<일남>(김영팔, 1931.6), <겁내지마라>(한백곤, 1932.5), <도야지>(주윤집,

1932.8) 등에서는 아동의 현실 반영과 계급의식 고취가 이어지고 있다. 이

런 변화는 나아가 아동극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박세영을 

비롯한 카프 연극인들의 아동극 참여는 아동극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

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86)

그러나 아쉽게도 1932년 7월 연합학예회에서 공연된 ‘슈프레히콜’ <우

리들의 깃분 날> 이후 박세영의 아동극 창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1932년 7월호부터 다음해 2월호 �별나라� 사이에는 박세영의 

작품이 하나도 실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1933년 2월 �별나라�에는 동요 ｢

새보는 노래｣, 소년시 ｢지하실과 당기｣, 소개 ｢장개석이란 엇던인가｣(박

성하)가 한 번에 실렸는데, ｢새보는 노래｣에 추석날 감방에서 썼다고 그

는 고백하였다. 정확하게 언제 그가 구속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

만, 최소한 1932년 7월에서 1933년 2월까지는 단 한편의 글도 없다는 점으

86) 구왕삼은 “童話劇이란 命題 下에 上演하는 兒童劇을 檢討하여 본다면 外國의 模倣에 

不過하며(勿論 歷史的 不利도 有하지만) 兒童劇 硏究團體를 한갓 娛樂機關으로 認識

하며 또 劇의 標準을 低年을 대상 삼아 한갓 웃기기 위한 低級한 兒童劇(?)이고 또는 

當利的 興行物로 使用함에 不過할”(｢아동극에 대한 편견｣, �농민� 4, 1933.5) 뿐이라

며 지적하고 있다. 물론 구왕삼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으나 신문이나 잡지에 기

록되어 있지 않은 아동극의 공연들이 있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아동관객의 흥미 위

주의 아동극 혹은 흥행물이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양승국, �한국현대 연극영

화 비평자료집� 제7권, 연극과 인간, 2006, 288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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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 이 기간 동안 박세영은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1933년 2월 이후 �별나라�에서 여전히 그가 동시와 소년소설을 창작하였

지만 아동극은 창작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87) 그의 마지막 작품 <우

리들의 깃분 날>의 공연 효과가 컸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이상 아동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해답을 <우리들의 깃분 날> 공연 이후 변하게 된 상황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1932년 9월 �신소년�에서는 ‘슈프레히콜’ <직장의 우리들은>

(이동규), <소년견습공>(한철락)이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마 

<우리들의 깃분 날>의 파급력으로 인한 슈프레히콜 형식 공연에 대한 

검열강화를 의심해 볼만하다. <우리들의 깃분 날> 공연평을 참고하면,

연합학예회에서 확인된 ‘슈프레히콜’의 파급력은 상당하였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선동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 결과 “본대 어린 사람에

게는 이러한 형식(形式)적인 것은 자미 없슬안이라 적당하게 못함니다 

어린 사람에게는 될수만 잇으면 어린 사람의 육체적 조근과 심리에 적

합”88)한 아동극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제의 강

력한 검열과 카프 내부의 비난은 박세영이 추구하고 있던 아동극의 입지

를 좁히게 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별나라� 아동극의 방향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

내는 것이 아닌 아동의 주체적인 인식을 위한 이성 강조로 변하였다.

<우리들의 깃분 날> 이후 �별나라� 아동극 작품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다룬 <한우님의 선물>(1933.2), <｢싼타크로쓰｣하라버지>(1933.12)와 학예

회 특집(1934.4)호의 <지구(地球) 이약이>(지리극, 송영), <사람은 엇텃케 

생기엿나>(이과극, 박일), <사계(四季)>(이과극, 엄향)로 이전의 작품들과

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서 이는 확인이 된다. 기독교 비판 그리고 부분

87) 박세영이 북한에서 아동극을 창작하였는가는 다시 밝혀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까지

의 자료로 보아서는 <우리들의 깃분 날> 이후 박세영은 아동극 창작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88) 신고송, ｢연합대학예회의 아동극을 보고｣, �별나라�, 193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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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체의 상호 순환 구조를 강조하는 과학 지식을 아동극의 새로운 주

제로 삼고 있다.89) 이는 좀 더 강해진 검열 아래에서 �별나라� 아동극의 

생존 전략이면서, 사회 모순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식하

고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아동 주체의 이성에서 찾고자 하는 인

식 변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아동극 소재와 주제의 변화는 박세영 아동

극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그가 식민지 계급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

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신념을 실천할 수 있는 장르로서 아동극

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카프 시인으로서 박세영의 확고한 위치를 평가하고 있던 연

구와는 달리, 본고는 박세영의 �별나라� 아동극 활동을 확인하고 그의 

아동극이 한국 근대 아동극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지점에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하였다.

박세영이 �별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1929년에서 1934년까지 

시기의 시들은 순수한 감정적 시에서 현실 인식의 구체성을 점차 확보하

고, 현실 문제를 행동적으로 타파해내려는 의지를 보이는 경향으로 변화

하고 있었다. 1930년대에 오면서 강해지고 있는 현실 인식과 뚜렷한 방향

성은 카프의 문학이념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과정으로, 박세영의 �별나라�

참여 역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별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는- 예를 들면 프로 문학인들에게 발표 지면을 확보해줌으로써 그들

의 근대 리얼리즘 문학 탐색과정의 보충물90)이자 무산 아동들을 자연스

럽게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 프로 문학인의 문학영역 확장이자 또 다른 

89) 이에 관해서는 손증상, 앞의 글, 48~56면 참조.

90) 이근화,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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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박세영은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에게 쉽

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르, 즉 아동극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는 

연극을 통해 아동을 교육시키고자 송영과 함께 ｢앵봉회｣를 조직하고 아

동극을 창작하게 된 것이다. 박세영의 아동극은 당대의 다른 아동극보다

도 강한 계급적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동극에서 아동의 현실을 보

여주고 구조적인 문제를 단결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아동극의 공연에 초점을 맞

추게 되었다. 아동극에 동시와 동요를 접목해보는 형식과 슈프레히콜은 

박세영이 공연 현장에서 아동관객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선

택된 시도이자 아동극 양식의 모색과정이라 하겠다.

1920년대 �어린이�가 천진난만한 어린이이자 민족을 책임 질 “공리적

이고 성취지향적인 어린이”라는 가치를 담고 아동극에 접근하였다면, 박

세영은 “소년층의 계급적 각성과 이에 입각한 실천”을 강조91)하는 입장

에서 아동극을 창작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동심주의나 계급주의나 “자신

들이 품은 이데올로기적 신념의 수용기(受容器)로서”92) 아동과 아동문학

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린이�가 추구하는 아동상이나 

박세영이 원하는 소년상이나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자신들의 주장

을 실현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왔다.

“됴션의 소년소녀 단 한 사람이라도 지 말고 한결갓치 ‘조흔인물’이 되

게 하”93)기 위해서 �어린이�가 동화극을 활용하였다면, 박세영은 “장갑차

와 가티 저들의 우를 굴너갈”94) 아동들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의 구조적

91) 이기훈, 앞의 글, 21~27면.

92) 혼다 마스코, 구수진 옮김, �20세기는 어린이를 어떻게 보았는가�, 한립토이북, 2002,

87면.

93) 방정환, ｢사랑하는 동모 어린이 독자 여러분｣, �어린이�, 1925.9, 62면.

94) 박세영, ｢새해에 보내는 송가｣, �별나라�, 19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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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순을 반영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요극에 집중하고 있다.

�별나라�에 참여한 송영이 ｢토끼전｣과 ｢홍길동전｣과 같은 전통소재를 

활용한 아동극을 창작했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박세영의 아동극에서 

동요 활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더욱 분명해진다.95) 박세영의 아동극 

활동은 자신의 현실 인식이 가장 뚜렷한 시기에 계급이념 실천과정에서 

시작되었고, 동시에 카프의 조직적인 활동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

니 자신을 이끌어 줄 나침반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결국 그의 아동극도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비록 더 이상의 아동극 창작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꾸준히 아동극에 

관심을 가졌으며 “아동예술이 급하게도 이 가티 몰락(沒落)해 버렷다는 것

은 한심한 일”이라며 그는 진심으로 아동예술인들에게 노력할 것을 여전

히 당부하고 있었다. 당대의 아동극이 “동심의 표현으로서의 아동극”을 토

대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박세영이 추구하고 있는 아동극은 “연극의 

본밧탕에서 나가”는 아동극이었다는96) 점은 근대 아동극 형성기 과정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박세영의 <우리들의 깃분 

날>이 일본 프롤레타리아 아동극 <소년극단 결성만세!>(1932.12)보다 먼

저 슈프레히콜로 공연되었다는 사실은97) 카프의 아동극이 일본 프롤레타

리아 아동극과 상호 영향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으로, 한국과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아동극에 대한 고찰은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95) 송영과 신고송 아동극과의 비교 연구는 따로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각 작가의 아동

극 작품은 손증상, 앞의 글 참고.

96) 박세영, ｢작금의 동요와 아동극을 회고함｣, �별나라�, 1934.12, 6~7면.

97) 댄다 히로유키에 따르면(�日本兒童演劇史�, 東京書籍, 1976, 194면) ｢동경소년극단｣은 

일본 프롤레타리아 연극동맹 소년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서 1932년 12월 10일에 신츠

키지 극단의 연출 부원이었던 야다 모토오를 선두로 만들어진 프롤레타리아 아동연

극단이다. 이들의 결성기념공연에서는 야다 모토오가 쓴 슈프레히콜 <소년극단 결

성만세!>와 타무라 슈우코의 <절편>, 토가와 시즈코의 <우리들의 편>, 이노 쇼조

의 <산타의 선물> 총 4편이 공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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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hildren's Theatre of Park Se Young

-Focusing on �Byeolnara�-

Son, Jeung-sang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meaning of children's theatre of Park Se Young during

the formative period of modern children's plays, through the features of form and substance

of <Sobyeongjung>, <Honggaemi>, <Eorinsojebu>, <Wonsungi>, <Urideuluigippunnal> of

Pakr Se Young who is known as a poet of KAPF. Especially, this thesis considers the

meaning and performance of children's play of Park Se Young based on the intimat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theatre of �Byeolnara� and KAPF.

�Byeolnara� Which many writers of KAPF participated in aimed that association of

boys and girls in rural areas and factories assembled, ensured class consciousness and forced

to take actions. This aim was the same direction of KAPF, Park Se Young as a editor

of �Byeolnara� selected children's theatre as a part of organized activities of KAPF and

building class beliefs. His work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 fairy tale drama,

which aims to reflect on the reality, and children's song drama, which uses the song for

communion with audiences. That is, he created Sprechchor <Urideuluigippunnal> as

political mission of KAPF and artistic practice form.

But he did not create the work of children's theatre, after performing Sprechchor

<Urideuluigippunnal>. Due to this performance, he experienced the censorship of Japanese

Empire and internal accusations of KAPF and was not able to reveal the harsh social

reality. �Byeolnara� focused on the reason for children's subjective perception. At las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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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of Park Se Young was lost because of change the direction of children's theatre of

KAPF and limit of matter.

Key words : Park Se Young, Children's theatre, KAPF, Byeolnara, Children's theatre of fairy tale, Sprech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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